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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Q&A 독자에게

답하다

대학마다 예비 번호 부여 방식 달라 
단계별 전형과 수능 최저가 충원 기회 좌우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끝난 뒤, 중복 합격이나 등록 

포기 등으로 인한 충원 합격이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충원 합격 고지 방식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반에

는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후반에는 개별 전화 통보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정 배수까지 예비 번호를 부여하

지만, 서울대처럼 최초 합격자의 등록 포기 사례가 적은 

대학은 예비 번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합격했

더라도 충원 일정을 확인하고 추가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중요합니다. 예비 번호 부여 배수와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입학처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형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면접 기회가 없어 불합격이 확

정됩니다. 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서는 예비 번호가 없더라도 최

저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합격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 덕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올해는 국어와 영어의 난도가 높아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추가 합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예비 번호가 없어도 최저 

기준을 충족했다면 대학별 충원 방식을 확인하며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충원 

합격 확인과 등록은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인 12월 24

일(수) 10시까지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대학별 일정과 고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전화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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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났는데요. 최초 발표에서 

예비 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합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비 번호를 못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가요?




